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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icacy and safety of entacapone, a catechol-O- 
methyltransferase (COMT) inhibitor in Parkinson's disease (PD) patients with wearing-off phenomenon. 
Methods: A total of 197 PD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2-month multi-center,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 blind, parallel-group study. After a 2-week screening period, each patient was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either entacapone (n=98) or placebo (n=99) as an adjunct to levodopa. The efficacy was evaluated with the 
changes of “on” and “off” time percentage while awake, the reduction of the levodopa dose,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 and the clinical global impression (CGI) by the examiner. 
Results: The percentage of “on” time increased by 9.4±18.0% in the entacapone group, 7.4±15.6% in the placebo 
group. The percentage of “off” time was reduced by 8.6±16.9% in the entacapone group, 6.6±18.2% in the 
placebo group. These parameters did not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levodopa dos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ntacapone group (51.6±154.5 mg/day) compared with the 
placebo group (0.7±130.0 mg/day) (p=0.009). The total and motor scores of the UPDR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ntacapone group (p=0.039, p=0.017,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adverse drug reactions in 
the entacapone group were urine discoloration (22%), dyskinesia (13%), dizziness (7%). 
Conclusions: Entacapone was a safe and well-tolerated drug. Although the changes of “on” and “off” tim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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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ignificant, entacapone showed an overall significant 
beneficial effect in the PD patients with wearing-off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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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0년대 후반부터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증상의 조절 효과
가 가장 큰 약물이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서, 레보도파를 장
기 복용한 환자의 약 반수에서 운동동요(motor fluctuation), 
이상운동증(dyskinesia) 등의 운동합병증을 경험한다.1,2 레보
도파 치료와 연관된 운동동요 중 가장 흔한 것은 다음 번 레보
도파를 복용하기 전에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wearing-off” 현상이다. 이 현상은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는 것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어서3 레보도파의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안정시킬 수 있다. 현재 사용중인 레보도파제제
는 레보도파와 말초 부위에서 탈카르복실작용(decarboxy-
lation)을 억제하는 dopa decarboxylase (DDC) 억제제(dopa 
decarboxyase inhibitor, DDCI)와의 혼합제제이다. 이를 복용
하면 말초에서 catechol-O-methyltransferease (COMT)에 
의한 레보도파의 대사가 항진된다.4,5 COMT에 의한 레보도파의 
대사 산물은 3-O-methyldopa (3-OMD)로서 이는 도파민 합
성에는 쓰이지 않고, 레보도파의 혈관뇌장벽(blood-brain 
barrier) 통과를 경쟁적으로 억제한다. 따라서 위장관 및 말초
에서 COMT를 억제할 경우 더 많은 양의 레보도파가 뇌에 흡수
되어 도파민의 전구물질로 이용될 수 있다.6,7
엔타카폰(entacapone)은 선택적이고 가역적인 COMT 억제
제로 혈관뇌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말초에서 작용한다.8 엔타카
폰은 레보도파/DDCI 제제와 같이 투여할 경우 레보도파의 제거
반감기(elimination half life)를 연장시켜서 레포도파의 혈중 
농도 감소를 지연시킨다.9-13 이 때 엔타카폰은 레보도파의 혈중 
최고 농도(Cmax)나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tmax)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예비적 임상 연구에서는 레보도파제제와 함
께 엔타카폰을 투여하였을 때 운동동요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에서 레보도파의 치료 효과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
다.9-11,13,14 이후 6개월간의 위약대조 임상 연구에서도 엔타카폰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on” 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off” 
기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파킨슨병에서 생기는 운동 동
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15,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시험에서는 레보도파/DDCI 
제제로 치료 중이고 “wearing-off” 현상이 있는 한국인 파킨슨
병 환자에서 엔타카폰을 병용 투여하여 엔타카폰의 유효성과 
내약성을 위약과의 이중맹검 임상시험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모두 197명의 환자가 본 임상 연구에 참여하여(엔타카폰 치
료군 98명, 위약군 99명), 이 중 175명이 연구의 전 과정을 완
료하였다(치료군 87명, 위약군 88명). 본 연구는 5개 의료기관
에서 수행되었고, 각 기관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헬싱키 선언의 지침을 따랐다. 환자 개
개인에게 임상 연구의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레보도파 
치료에 효과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2)최근 3개월 이상 하루에 
2회 이상의 “wearing-off” 현상을 경험하는 환자, 3)하루 평균 
적어도 총 2시간 이상의 “off” 기간을 경험하는 환자, 4)“on” 상
태에서 평가한 modified Hoehn and Yahr stage17가 2에서 4
단계인 환자, 5)적어도 하루에 세 번 이상 레보도파/DDCI제제
를 복용하는 환자. 레보도파/DDCI제제는 levodopa/carbidopa 
및 levodopa/benserazide 등의 표준형 약제와 서방형제제를 포
함하였다. 또한 레보도파제제와 더불어 아만타딘(amantadine), 
항콜린제제(anticholinergics), 셀레길린(selegiline), 도파민 
효능제(dopamine agonist) 등의 파킨슨 약물 복용은 모두 허용
하되 시험 시작 전 최소한 30일 이상 일정 용량으로 복용한 경
우에만 포함하였다. 한편 임상적으로 비특이성 혹은 속발성 파
킨슨증(atypical or secondary parkinsonism)이 의심되거나 치
매, 우울증 등의 중요 정신 질환, 파킨슨병 이외의 심각한 신경계 
질환, 임상적으로 유의한 전신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시험 
시작 전 30일 이내에 신경이완제(neuroleptic agents), 셀레길
린을 제외한 단아민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등을 복용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전반적인 연구 계획
본 연구는 평행군(parallel-group), 무작위(randomized), 
위약비교(placebo-controlled), 이중맹검(double-blind)으
로 진행되었다. 환자들에게 엔타카폰 혹은 위약을 8주간 투여
한 후 평가하도록 계획하였다. 1차 방문 시 선정 기준에 적합
한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주간의 선별 기간
(screening period) 동안 대상 환자들은 레보도파/DDCI 제제 
및 기타 파킨슨병 약물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레보도파/DDCI 
제제는 서방형제제도 허용하였다. 2차 방문에서 환자들은 무작
위 배정을 통해 엔타카폰 혹은 위약을 배정받았다. 치료군 배정
은 블록의 크기를 4로 하여 난수표를 이용한 균형화 층화블록 
무작위 배정방법(balanced stratified block randomization)
을 사용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환자 및 연구자가 어느 환자군
에 배정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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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주간 시험 약물을 투여한 후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
를 하였다.
3. 치료 및 추적
치료군 혹은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들은 2차 방문 
다음날 아침부터 200 mg 엔타카폰정 혹은 이와 외형과 내형이 
동일한 위약을 레보도파/DDCI제제와 함께 복용하였다. 실험 
약제는 최대 1일 8회, 엔타카폰정을 1,600 mg/day까지 투여하
였다. 엔타카폰 투여 후 운동이상증, 오심, 구토, 환각 등 도파
민성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레보도파의 용량을 조정하
였다. 연구자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레보도파의 투여 회수를 줄
이거나 매회 투여 용량을 낮추어 총 1일 레보도파 용량을 
10~3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연구자
는 환자의 운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레보도파
의 용량을 올릴 수도 있게 하였다. 레보도파 용량은 레보도파의 
투여 회수를 늘리거나 매회 투여 용량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에 대한 환자 반응을 고려하여 담당 연구자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레보도파/DDCI 제제 이외의 파킨슨병 치료 약물은 시험 
기간 동안 일정 용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레보도
파/DDCI 제제의 용량이 변할 때마다 증례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시험 기간 동안 총 6차례 방문이 계획되었다. 1차 방문 시에 
인구학적 자료 및 병력 수집, 이학적검사, 활력 징후, 심전도, 
전체혈구계산(CBC), 혈청화학검사, 요검사 등을 하고 환자일기 
작성 요령을 교육하였다. 2차 방문은 1차 방문 2주 후로서 투약 
전 기초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군을 배정한 후 시험 약물을 배부
하여 다음날 아침부터 복용하도록 하였다. 시험 약물을 복용한 
후 각각 1, 2, 4, 8주 후에 3차부터 6차 방문이 이루어졌다. 전
화 연락을 이용한 3차 방문을 제외하고 2차, 4차, 5차 및 6차 
방문 시에 임상적 평가를 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활력징후, 통합파킨슨병평가지수(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18 “on”상태에서 
연구자의 전반적인 평가(global clinical impression)를 함으로
써 이루어졌다. 매 방문 1주일 전부터 환자로 하여금 표준화된 
환자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환자일기장에는 “on”, “off”, 취
침 상태 등을 매 30분마다 표시하게 하였다. “on”상태는 레보도
파의 효과가 뚜렷하여 파킨슨병의 증상이 호전된 상태(예를 들
어 비교적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
태), “off”상태는 레보도파의 효과가 사라져서 파킨슨병의 증상
이 악화된 상태(예를 들어 쉽게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 
정의하였다. 환자일기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약물 투여 후 매 방문 시마다 복용하고 남은 시험 약물
의 개수를 확인하여 약물의 순응도(compliance)를 평가하였다. 
4. 평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primary efficacy parameters)는 깨
어있는 시간에 대해 백분율로 표시된 “on” 및 “off” 기간의 변화
로 하였다. “on” 및 “off” 기간은 방문 예정일 전 1주일간 기록된 
환자일기에서 특별한 일정이나 평상시와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
던 날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또는 이에 가까운 3일을 정하여 평
균치로 산출하였다.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백분율은 “on”/“off” 
기간 비율=3일간 “on”/“off” 시간의 합÷3일간 깨어있는 시간
의 합×100(%)으로 정하였다. 초회 레보도파/DDCI제제 투여 
전에 발생한 이른 아침 “off” (early morning off) 기간은 깨어
있는 시간으로도 “off” 기간으로도 간주하지 않았다.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보정된 레보도파의 일일 투여 용량
의 변화, UPDRS 총점 및 I, II, III 각 부분별 점수,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 등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레보도파/DDCI 
제제는 크게 표준형과 서방형으로 분류되는데 서방형 제제인 
시네메트 CRTM (한국 MSD)정과 마도파 HBSTM (한국 로슈)정
은 표준형 제제에 비하여 생체 이용률이 낮다.19,20 따라서 서방
형의 레보도파/DDCI 제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레보도파의 일일 용량을 보정하였다. 시네메트 CRTM의 경우 투
여된 레보도파 용량의 70%, 마도파 HBSTM의 경우 60%로 각각 
환산하였다.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는 시험 약물을 복용하기 전과 비교하
여 환자의 개선도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8단계로 평가
하였다. 이 평가는 제 2, 4, 5, 6차 방문 시에 실시되었는데 매 
방문 시마다 동일한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안전성 평가 항목은 이상 반응 발생 유무, 검사실 검사, 활력 
징후, UPDRS IV부의 A, B, C 항목 등이었다. 이상 반응의 정
보는 환자의 보고나 연구자의 질문, 이학적검사, 검사실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얻었다. 반응명, 발현 기간, 중증도, 시험 약
물 투여 변경 유무, 이상 반응 치료 유무, 투약과의 관련성, 이
상 반응의 결과에 대해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검사실 
검사 평가는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서울임상병리검사센터
(SCL)에 의뢰하여 모든 연구 기관의 검체를 통합하여 실시하였
다. 제1차 및 6차 방문 그리고 중도 탈락 시에 검사하였고 항목
은 전체혈구계산(CBC), 혈청화학검사, 요검사 등이었다. 엔타
카폰이 요를 착색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요 검체의 외형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였다. 활력 징후는 전화 방문을 제외한 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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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capone (n=98) Placebo (n=99) Significance
Male : Female
Age (mean ± SD) (years)
Height (mean ± SD) (cm)







































































Activities of daily living
Levodopa dose frequency
Daily levodopa dose (mg/day)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at baseline
문 시 측정하였고, 혈압과 맥박을 5분간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3분간 기립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UPDRS IV-A, B, C 각 항목
을 2차 및 6차 방문 시에 평가하여 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5. 통계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한 기초 평가 시
의 각종 정보와 인구학적 특성들은 연속 변수에 대한 이표본 t-
검정(two-sample t-test)과 범주형 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
정(χ2 검사)을 사용하였다.
유효성 분석은 무작위로 시험약물을 배정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ITT (intention-to-treat) 분석 결과를 근간으로 하
였다.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분석은 시험 약물 투여 후 
2주, 4주, 8주 시점에서 투여 전과 비교한 “on” 및 “off” 기간 
백분율의 평균 변화량을 치료군과 위약군 간에 반복측정자료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d ANOVA)을 이용하여 비교하
였다. 군 간 효과(group effect), 시간 효과(time effect), 기관 
효과(institution effect)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다기관 
임상시험이므로 시험 기관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교호작용, 
interaction effect)를 평가하였다.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을 경
우 이를 보정하여 시험약과 위약의 치료 효과 차이를 평가하였
다.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중 레보도파 일일 투여 용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UPDRS 총점 및 I, II, III 각 부분별 점수의 변화는 
이표본 t-검정(two-sample t-test)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자의 전반적 평가는 χ2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안전성 평가 항목 중 이상 반응의 발생 유무, 검사실 검사와 
활력 징후 등은 각 방문 시점 및 중도 탈락 시점에서 χ2 검사 
및 Fisher의 직접확률법을 이용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또한 UPDRS 제IV부 A, B, C 항의 점수는 시험 약물 투
여 전과 투약 8주 후 각각 측정하여 각 군에서의 점수 변화를 
모수적 및 비모수적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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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capone Placebo
Significance
Baseline Final Baseline Final
Percent "on" time (%)
Percent "off" time (%)
"On" time (hours)
"Off" time (hours)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able 2. Main efficacy paramenters at baseline and the final visit
Figure 1. Percentage of awake time spent in the 󰡐on󰡑
condition during the trial. Treatment differen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each visit 2, 4, and 8 weeks after 
randomization.
●; Entacapone, ■; placebo.
결  과
1. 시험군 간 기초 자료
본 임상 연구에 참가한 197명(치료군 98명, 위약군 99명)의 
환자 중 남자는 79명(40.1%), 여자가 118명(59.9%)이었다. 성
비, 연령, 신장, 체중 등의 인구학적 자료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파킨슨병과 연관된 기초 자료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단지 일상생활능력(ADL)
은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p=0.05). 또한 파킨슨병 외에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기타 질환을 조사한 결과, 치료군에서 16명(16.3%)이 25건, 위
약군에서는 17명(17.2%)의 환자가 24건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
어 군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상 환자 선정 기준에 위
배되는 병력을 가진 환자는 없었다.
2.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깨어있는 시간 중 “on” 및 “off” 기
간 백분율의 평균 변화량이다. 시험군 간 효과와 기관 효과의 
교호작용을 평가한 결과 유의성이 없어 교호작용 없이 주효과 
모형으로 군 간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 상태와 비교하여 최종 
평가 시 “on” 기간 백분율은 치료군에서 9.4%, 위약군에서 
7.4% 각각 증가하여 치료군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Fig. 1). 시간
으로 계산된 “on” 기간은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하루 평균 
1.4시간, 1.2시간 증가하여 치료군에서 좀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Off” 기
간 백분율은 치료군에서 8.6%, 위약군에서 6.6% 감소하여 치료
군에서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그러나 투약 4주 후에 평가한 “off” 기간 백분
율의 변화는 두 군 간에 경계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6). 시간으로 계산된 “off” 기간의 변화는 치료군에서 
평균 1.5시간, 위약군에서 1.0시간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3.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레보도파의 일일 평균 투여 용량은 최종 방문 시 치료군에서 
51.6 mg 감소하였고, 위약군에서는 0.7 mg 감소하였다(Table 
2).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p=0.009), 이는 
최종 방문 시뿐만 아니라 투약 2주 및 4주 후에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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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duced daily levodopa dose at weeks 2, 4, and 8 weeks
after randomization. The daily levodopa dose is significantly 
reduced at each visit. (*p=0.004, †p=0.012, ‡p=0.009, respectively).
Open bars; entacapone, filled bars; placebo.
Week 2 Week 4 Week 8

























































Significance 0.025 <0.001 0.306
Table 3. Distribution of the investigator's clinical global impression on the responses at weeks 2, 4, and 8 
(각각 p=0.004, p=0.012, Fig. 2).
최종 관찰 시점인 투약 8주 후에 측정한 UPDRS 총점의 변화
는 치료군 4.1점, 위약군 1.8점이 각각 감소하여 치료군이 위약
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39, 
Table 2). UPDRS의 각 부분별 점수로서 I부 정신, 행동 및 정
서, II부 일상생활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III부 운
동기능검사에서는 치료군이 3.3점, 위약군이 1.1점 감소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7).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는 투약 2주 및 4주 후에는 치료군이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각
각 p=0.025, p<0.001), 최종 방문 시점인 8주 때에는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그러나 8주 시점에서 뚜렷하게 
개선된 환자와 어느 정도 개선된 환자가 치료군에서 각각 13명
(13.3%), 20명(20.4%)으로 위약군의 7명(7.1%), 12명(12.1%)보



































*more than 3 percent in each group
Table 4. Most frequently reported adverse events*
4. 이상 반응
시험 기간 중 치료군에서는 49명에서 117건, 위약군에서는 
35명에서 60건의 이상 반응이 각각 발생하였다. 각 군에서 비
교적 호발하였던 이상 반응들을 Table 4에 기술하였다. 가장 많
이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소변색의 변화 22건, 이상운동증의 
발생 또는 악화 18건, 어지럼증 10건, 두통 8건, 오심/구토 8건, 
파킨슨병 증상의 악화 5건, 수면장애 5건 등의 순이었다(Table 
4). 위약군과 비교하여 치료군에서 소변색의 변화, 이상운동증, 
수면장애, 혼동/환각 등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p<0.05). 
발생한 이상 반응 177건의 대부분이 중등도 이하의 비교적 경미
한 이상 반응이었고, 투약과의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있다고 평
가된 이상 반응은 치료군에서 97건, 대조군에서 29건이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는 치료군에서 1명, 대
조군에서 5명이었다.
심각한 부작용(serious adverse event)은 치료군에서 3예, 
대조군에서 1예 발생하였다. 이 중 약물과 연관된 것은 치료군
에서 1예뿐이었으며 시험약 투여 후 환각이 발생하여 약물 조절 
후 호전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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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검사 항목별 평가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과 요단백, 
요나이트라이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시험 약물 투여 전 시점에서 
치료군에서 14명, 위약군에서 28명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나
(p=0.016), 시험 종료 시에는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고(p> 
0.05), 정상 범위를 벗어난 환자들에서 시험 전후의 콜레스테롤
과 요단백, 요나이트라이트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
매 방문 시 와위 및 기립 후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최초 방문 시와 2차 방문 시에 수축기 
혈압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 혈압 범위에 
속하므로 임상적인 의미는 없었다. 기타 방문 시에는 혈압과 맥
박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UPDRS IV부의 A, B, C 각 항목의 점수 및 합계에서도 투약 
전과 투약 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레보도파제제 투여 중 발생한 운동동요 특히 
“wearing-off”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COMT 억제제인 엔타카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위약
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다기관에서 이중맹검법으로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on” 및 “off” 기간의 변화가 호전되는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외의 평가 변수는 유의하게 호전되어 전반적으로는 엔타카
폰이 “wearing-off” 현상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
도파/DDCI제제와의 병용요법으로서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고, 
내약성(tolerability)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제의 임상적 상황에서 엔타카폰의 유용성을 평가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가 있다. 즉 임상 실제와 같
이 레보도파/DDCI제제 외에도 도파민작용제, 항콜린제제, 아
만타딘, 셀레길린 등 거의 모든 파킨슨병 치료 약물의 투여를 
허용하였고, 최대한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동요를 경
험하고 있는 환자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실제로 대상 환자의 
76%가 운동동요 조절을 위하여 레보도파/DDCI제제와의 병용 
요법으로 도파민 효능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전의 임상 시험에서 엔타카폰은 “on” 기간을 증가시키고 일
상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11,13,15,16,21-2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유효성 변수로서 “on” 및 “off” 기간
의 백분율 변화가 치료군과 위약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치료군에서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나타난 것이
라기 보다는 위약군이 최종 평가 시 호전되는 경향에 의한 것이
었다. 실제로 치료군에서 보였던 “on” 기간 백분율의 변화(9.4% 
증가)는 이전에 Parkinson Study Group 및 Rinne등이 보고한 
각각 9.3%, 6.7% 증가된 변화와 비슷하였다.15,16 그리고 “off” 
기간 백분율의 변화(8.6% 감소) 역시 같은 연구에서 보고된 
9.0%, 6.7% 감소 변화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같은 연구
에서는 위약군에서 “on” 기간 백분율의 변화가 각각 2% 미만이
었다.15,16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 유효성 평가지표가 양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위약 효과(placebo effect)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파킨슨
병을 진료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긴밀한 관계, 연구 종료 후 필
요에 따라 엔타카폰을 연장 투여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등이 
최종 평가 시에 발생한 placebo effect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약 효과는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
쳤다. 즉, 연구자에 의한 전반적 평가에서 투약 후 2주 및 4주 
시점에서는 치료군이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호전되는 경향을 보
였으나 8주에는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이는 위약군에
서 최종 평가에 호전된 것으로 분류된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었으며, 이 역시 위약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전
반적 평가를 유효성 평가변수로 사용한 이전의 이중맹검 연구
에서는 모두 엔타카폰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하여 호전되는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다.15,16,28 
“On” 및 “off” 기간의 평가를 환자일기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방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0분마다 표기하는 
방식의 환자일기가 환자의 나이, 교육 수준, 병에 대한 이해도
에 따라 환자 간의 일치도가 떨어질 수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시점에서 대상 환자
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가족으로 하여금 일
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치료군에서 “on” 및 “off” 기간의 변화
가 이전의 연구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5,16 본 연구에서 
환자일기에 의존한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기 보다는 위약 
효과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환자일기에 
의존한 평가 방법을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이용하는 것은 신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했던 강력한 위약 효과가 발생한 경우 유효성의 평
가는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레보도파 일일 용량의 변화, UPDRS 총점 및 III부 부분 점수 
등의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가 위약군에 비하여 치료군에서 유
의하게 호전되는 경향을 보여 엔타카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
였다. 엔타카폰을 비롯한 파킨슨병 약제의 치료 효과를 입증
하기 위하여 레보도파 일일 용량의 변화29,30나 UPDRS 점수의 
Wearing-off 현상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엔타카폰의 효과 및 안정성: 다기관 무작위 위약비교 이중맹검 연구
J Korean Neurol Assoc Volume 23 No. 2, 2005 213
변화21,23,27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사용하는 임상 연구도 있
으므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비교적 짧은 8주 간의 투약 기간 동안 레보도파의 용량이 감
소된 것이 임상적 의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비교적 장기간 엔타카폰을 투여
한 임상 연구 결과들에서 투약 초기에 레보도파를 감량할 수 있
고 이러한 감량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보고되었다.15,16,24,25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레보도파의 감량 효과에 임상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UPDRS는 파킨슨병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파킨슨병의 임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평가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 UPDRS 총점 및 III부 부분 점수가 유의하게 
호전되어 이전의 임상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5,16,22,24-26,28 
특히 UPDRS III 부분은 운동기능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킨
슨병 증상의 변화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UPDRS III의 부분 점수가 유의하게 호전되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일부 임상 연구에서 시험 약물의 투약 기간에 이어 시
험 약을 끊고, 복용 중지 기간을 가진 후 다시 악화되는 정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엔타카폰의 치료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16,25-2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 약물의 복용 중지 기간 
후 평가는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
다. 
초기 엔타카폰 임상 시험에서는 서방형의 레보도파/DDCI제
제의 복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13,15,16,21 본 연구에서는 이를 허
용하였다. 그러나 서방형제제의 사용을 허용한 이후의 임상 연
구들에서도 엔타카폰의 유효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서방형제
제의 허용이 본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본다.22-28 
안전성 측면에서 위약군에 비하여 치료군에서 일부 이상 반
응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소변의 착색 현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레보도파의 약리작용이 증대되어 나타난 도파민계 부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중등도 이하의 정도로
서 저절로 혹은 레보도파제제의 용량을 감소함으로써 호전되
었다. 비도파민계 부작용 중 비교적 흔하게 보고된 바 있는 설
사15,16,24-26는 본 연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보
고에서 장기 투여 시 약 2.5 내지 3퍼센트의 환자가 설사로 인
하여 엔타카폰을 중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환자
에서도 장기 투여 시 부작용으로 설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두 군 모두 실험실 검사치 및 활력 징후 등은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약물을 배정받은 197명의 환자 중 각 군에서 11명
씩 22명은 임상 시험을 종료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였다. 심각
한 부작용을 포함한 이상 반응으로 중도 탈락한 경우는 치료군
에서 4명, 위약군에서 6명으로서 위약군에서 더 많았다. 
결론적으로 운동동요가 있는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
로 엔타카폰의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던 바 일부 유효
성 평가변수에서 위약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엔타카
폰은 위약과 비교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고 동등한 수준
의 안전성을 보였다. 향후 엔타카폰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에서 장기 투여 시 치료효과 및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초기 파킨슨병에서 레보도
파/DDCI제제와의 병용 투여가 운동합병증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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